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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가짜일수있는가? 적어도십년전만해도‘가

짜뉴스’는‘뜨거운 얼음’처럼 어색한 말이었다. 친구들

과 식당에서 뭘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가도“신문에 났

다”는말한마디면정리가되곤했다. 

이렇듯 적어도 뉴스는 진짜라고 믿었다. 가끔 가짜뉴

스가나오긴했다. 이는너무진지한세상에‘쉼표’삼아

던진 농담이었다. 만우절에 위트 있는 가짜뉴스를 내보

내는 것은 유럽 언론의 전통이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

는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1957년에 내 보낸‘국수가

열리는나무’뉴스다. 

BBC는 한 프로그램에서“이상 고온으로 스위스에서

스파게티 국수가 나무에서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며 어

머니와 아들이 함께 나무에서 국수를 따내는 화면을 내

보냈다. 이는 미리 국수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찍은 가

짜영상이었다. 

뉴스가 나가자 여러 사람이 BBC에 전화해“‘스파게

티 나무’를 심고 싶은데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냐”고 물

어봤다고한다. 

2016 미대선기점으로가짜뉴스현상부각돼

이렇게일년에한차례만우절농담을하던낭만도옛

일이 됐다. 유럽의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만우절용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져 골칫거

리이기때문이다. 

구글 검색어 추이를 보여주는 창에‘가짜뉴스’란 단

어를넣으면그래프가뜨는데, 거의바닥을기다가2016

년 중반부터 갑자기 검색 빈도가 치솟는 걸 볼 수 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

보가 맞붙은 본선은 물론이고, 그 전의 경선국면에서부

터 가짜뉴스가 관심을 끌더니 대선 종반으로 갈수록 이

를둘러싼혼란과논란이가열됐다. 

이대선 국면에서문제가된대표적인가짜뉴스는“프

란치스코 교황,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놔 세계에

충격을 주다”, “트럼프가 미국을 떠나고자 하는 아프리

카와 멕시코 사람들에게 무료 편도 항공권을 제공키로

했다”등이었다. 

대선 국면에서 흘러나온 이런 가짜뉴스는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좌우하는 위력

을발휘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언론보도의 외양을 취

해서유포한허위사실”과같이정의내릴수있다.

여기서‘가짜뉴스’의 뜻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 심해지면 이런저런 규제를 해

야 할 텐데, 대상이 무엇 인지도 모르고 법을 만들고 처

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남용되다 보니 학

계나 당국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말을 쓰지 말고

‘허위∙조작정보’이란말을쓰려는움직임도있다. 

규제위해선가짜뉴스정의명확히세워야

가짜뉴스는 어느 날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아

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서 의도된 허위정보

는 항상 있었다. 백제 무왕의‘서동요’는 선화공주를 얻

기위해의도적으로유포한허위정보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조선

인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퍼

뜨렸고, 이는 끔찍한 조선인 학살로 이어졌다. 가짜뉴스

란 말이 없던 시절에는 이런 날조된 정보를 유언비어나

흑색선전따위로불렀다. 

오늘날 가짜뉴스는 민감한 사안, 또는 유명인에 대해

“눈을확끌어들이는”내용을담고있는경우가많다. 그

래서 나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유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만큼영향력도강해지는것이다. 

가짜뉴스가 현실의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미 대선

때힐러리캠프쪽이아동성매매와연관돼있다는가짜

뉴스를 읽고 피자가게에 들어가 총을 난사한 사건도 빚

어졌다. 한국에서도 2016년 말부터 2017년으로 넘어오

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가짜뉴

스가사회적이슈로부각이됐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에 반대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

령 후보가“누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한국을 보라고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말했다”등

이다. 

이 뉴스가 얼마나 진짜 같았는지 많은 이들이 뉴스를

공유하고 퍼 날랐다. 가짜뉴스는 일거에 주요한 정치-

미디어현상으로떠오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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